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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향유�중심에서�사회혁신형으로:전라북도�사례로�본�

문화자치역량�격차와�문화공동체�육성�방향

장세길․육수현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문화자치 시대에서 문화격차를 해소하려면 자율적 문화생태계가 필

요하며, 열악한 지역의 문화진흥기반에서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의 핵심 동력으로 문

화공동체가 중요함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문화공동체의 육성 방향이 문화

향유형에서 사회혁신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사회혁신형 

문화공동체는 구성원의 문화적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문화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

거나, 지역을 혁신(발전)하고자 지역문화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가치를 실

현하는 문화공동체를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완주군 사례를 통해 사회혁신형 

문화공동체가 구성원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활동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문화자치역량임을 확인하였다. 또, 사회혁신형 문화공동체는 기존 

‘문화의 공동체’인 문화향유형 공동체와 달리 ‘문화적 공동체’로서, 공동체를 지속하고 

활성화하려면 비즈니스모델이 중요하다는 점도 사례분석에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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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에는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도 도농 간 문화격차 해소는 삶의 질과 관련한 핵

심 목표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문화격차를 해소하려고 문화향유 취약계층으로 불리는 

경제적, 지리적 취약계층이 문화 활동에 접근하기 편하도록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여러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문화격차 해소정책에서 핵심적인 정책

목표는 국민의 문화적 활동이 양적으로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지역과 계층별로 불균형

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다. 이른바 문화향유기회의 격차가 핵심적인 정책대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8월에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으로 6대 전

략 33개 과제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많은 문화사업이 지

역으로 이양되는 문화분권이 본격화되었고, ‘문화비전 2030’을 계기로 문화자치도 공

식화되었다. 정부가 주도하던 문화중앙화와 달리, 지역이 스스로 지역문화를 진흥해야 

하는 문화자치에서는 문화격차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선 문화격차 해소의 ‘정책대상’을 문화향유기회의 격차 중심에서 지역문화진흥 

기반의 격차로 확장해야 한다. 문화중앙화에서는 정부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문화향

유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문화자치에서는 지역이 스스로 지역민의 문

화향유기회를 높이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같은 규모 예산을 지역으로 

이양해도 지역에서 이 예산을 활용하여 실천할 기반이 취약하면 문화분권으로 지역민

의 문화향유기회가 더 줄어들 수 있다. 문화자치를 실현하려는 정부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의 격차’ 해소와 더불어 ‘지역의 문화진흥기반의 격차’ 해소에 관심을 둬야 하는 이

유이다.

문화격차 해소의 ‘정책목표’와 관련해서도 확장된 시각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문화

향유기회의 균등을 중심에 둔 문화격차 해소정책은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 감수성을 증

진하는데 목표를 뒀다. 최근 문화정책에서는 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기능을 강조한다. 개

인의 예술적 취향을 충족하는데 집중하던 정책목표가 문화적 사회혁신과 지역발전 등 

사회적 측면으로 확장하고 있다.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에 4대 전

략 가운데 하나로 ‘문화의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이, 문화를 통한 지역사회문제 해

결형 사업 등이 핵심과제로 포함된 게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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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를 해소하는 ‘실천전략’과 관련해서도 지역적 고려가 필요하다. 문화자치 구성

요소는 제도, 재정, 추진체계와 자치역량이다. 이 중에서 제도와 재정은 정부와 지자체 

의지가 중요하지만, 추진체계와 자치역량은 지역의 민간역량에 따라 성패가 달라진다. 

민간이 힘을 가져야 민․관 협치 추진체계가 힘을 받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민간조직

이 활성화되어야 자율적 지역문화 생태계가 구축된다. 정부․지자체와 주민을 매개하

는 민간역량이 부족하면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는 수사학(rhetoric)에 불과하다.

이 연구는 문화자치 시대에 문화격차 해소정책 방향이 개인에서 사회로, 기회의 격

차에서 기반의 격차로 확장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구축하려면 민간 중

심의 문화자치역량이 중요함을 전제한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민간의 자치역량은 문

화공동체이다. 문화공동체는 개인에게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

현하고, 지역민과 함께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윤소영, 2009)으로 기

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공동체와 관련한 정부 사업은 주민에게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는 이른바 문화

향유형(예, 문화(예술)동호회, 문화예술단체 매개 생활문화공동체)에 집중되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문화적 욕구(취향)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 문화로 사회를 혁신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활동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공동체 활동 대상을 

개인에서 사회로, 목적을 향유에서 혁신으로 확장하는 이른바 ‘사회혁신형 문화공동체’

에 주목한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사례는 전라북도와 완주군이다. 두 지역 사례를 통해 정책 방향

이 문화향유기회 격차에서 문화자치역량 격차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와 문화자치 동력

으로서 사회혁신형 문화공동체의 활동과 성과를 살펴보고, 사회혁신형 문화공동체를 

육성하는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두 지역 사례가 우리나라 문화자치와 문화공동체 관련 

정책과 현장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문화자치 시대에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방향과 문화

공동체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조가 되는 사례로 의미가 있다.

Ⅱ.�정책�동향과�개념�검토

1.�문화자치와�문화격차

‘문화 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에서 공식화된 문화자치는 자치와 분권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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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2017: 24)는 문화 분야의 분권을 문화분권이라 부르며, “문

화의 주요 기능과 행정적 권한을 지리적(혹은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배함으로써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자치와 분권

은 정부 사업이 지역으로 이양되는 것을 넘어, 지역이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

에 맞는 정책을 기획․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분권의 궁극적 목표가 문화자치인 

이유가 이 때문이다.

기존 문화정책 추진체계가 중앙-지방이라는 수직적 이원화 구조였다면, 문화자치

에서는 지역 스스로 문화정책을 구상․기획․집행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수평적 네트

워크 구조가 된다. 문화자치를 실현하려면 정부 중심의 문화정책 전달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자율적 문화생태계로 바뀌어야 한다([그림 1]). 

지역의 자율적 문화생태계는 문화자치 구성요소별로 기반이 마련되어야 구축될 수 

있다. 문화자치의 구성요소는 제도, 재정, 추진체계와 자치역량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49). 제도는 문화자치의 법적 환경, 자치입법 현황과 실효성, 재정은 문화영역 재

정자 주도, 효율적 재정운영과 투명성 여부와 관련된다. 추진체계와 자치역량은 문화정

책 관련 조직 확보, 문화인력․문화단체의 역량, 문화 네트워크 형성에 따라 결정된다. 

[그림�1]�문화자치로의�전환�체계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자치와 분권이 추진되는 것처럼 문화자치 역시 균형적 지

역문화진흥이 중요한 목표이다. 문화정책의 핵심 목표인 문화격차 해소가 문화자치에

서도 핵심 전략인 셈이다.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2018∼2022)과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에서도 주요 목표로 설정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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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택(2002: 32)은 문화격차를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각 문화 주체마다 

다르게 작용하는 문화접근도에 있어서 불평등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박용치(2003: 

125)는 “정책에서 문화격차는 대체로 문화접근도 및 문화이용도의 차이를 뜻한다”라고 

말한다. 문화격차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장세길․이중섭(2013: 133)은 문화

격차를 “경제적, 지역적, 사회적, 신체적 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에서의 문화 활동에 대한 문화접근도와 문화이용도의 차이”로 설명한다. 

하드웨어와 관련된 문화접근도는 생활근거지(집, 직장)에서 얼마나 가까운 곳에, 얼

마나 다양한 문화시설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문화시설 조성이 문화격차 해소정책으로 

농어촌에서 여전히 힘을 받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문화접근도가 외부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면 문화이용도는 문화향유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문화향

유 욕구는 계급구조의 기본인 경제자본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문화자본(cultural capi-

tal)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 전략이 우리나라 문화정책에서 주요 전

략으로 추진된다. 

자율적인 지역문화진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 문화자치에서는 문화격차 해소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문화정책 전략이 문화의 민주화에서 문화민주주의

(cultural democracy)로 전환한 것을 반영하여 능동적 참여, 다양성이 문화향유 격차

의 주요 지표가 되어야 한다. 옴니보어(Omnivorous) 문화소비(Peterson, & Simkus, 

1992)는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국민문화 향유 수준을 단순 관람(대표지표: 

1년 동안 문화예술행사를 직접 관람한 비율과 횟수)의 양적 측면으로만 평가해서는 현

대 사회의 문화격차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즉, 문화향유격차의 ‘질’에 주목해야 한다

(장세길, 2016: 284).

문화자치 목표인 지역문화진흥에는 문화향유격차 해소만이 아니라, 문화적 혁신과 

발전이 포함된다. 이러한 활동을 위한 문화생태계는 문화자치 구성요소(제도, 재정, 추

진체계․자치역량)별 기반이 필요하다. 조례는 지자체․지방의회 노력에 달려 있지만, 

재정은 농어촌지역의 재정 여건상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화재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자, 지속 가능한 문화 활동 기반으로서 추진체계와 자치역량을 

갖추려면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역문화인력과 문화공동체가 지

역문화진흥의 핵심 동력으로 강조된다. 특히 문화공동체는 주민의 문화 활동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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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문화향유의 질을 높이는 매개체(윤소영, 2009)이면서, 지속 가능한 생활권 문화 

활동의 구심체로서 주목받는다. 

2.�문화공동체

공동체 개념을 정립한 힐러리(G. Hillery)는 집단과 다른 의미에서 전통적 공동체 

특성을 물리적 공간(지리적 영역)과 사회적 상호작용(인간관계망과 조직, 사회체계와 

제도)과 공동의 연대(상호작용 결과로 나타나는 심리․상징․문화적 현상)로 설명한다

(조현성, 2009:29). 힐러리가 정립한 공동체 구성요소는 현대에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전통 공동체는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place-based community)였으나, 

현대에 와서는 장소 기반의 한계로 인하여 공동체 특성이 공간을 기반(space-based 

community)으로 나타난다. 둘째, 전통적 규범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전통 공동체와 달

리 현대에서의 공동체는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수평적인 호혜 및 소통체계에서 상

호작용함으로써 구성원 간 공동의 소속감과 가치가 형성된다. 셋째, 구성원끼리 서로 형

성되는 연대감(우리 의식)인 공동체성과 관련하여 전통 공동체에서는 같은 가치와 규범

을 공유하면서 일치가 강조되지만, 현대 사회 공동체에서는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존의 

문화가 중요하다.

현대적 공동체 개념에 대해 윤소영(2009: 14)은 “구성원들이 어떠한 지역이나 공간

(space)을 공유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공동의 목적

을 이루는 집단”으로, 조현성(2009: 33)은 “지역을 포함하고 동시에 넘어선 다양한 사

회적 공간에서, 자발성과 자율성을 기본으로, 공공성과 공동선을 추구하되, 그것을 공

동의 연대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집단”으로 설명한다. 이를 종합하면 현 사회에서의 

공동체는 “물리적 장소와 사회적 공간(space)에서, 자발성과 자율성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공동의 가치(목적)를 실현하려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정책에서 문화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문화(여가)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개인

이 특정한 문화(예술)를 체험하고, 여가를 즐기려면 향유 능력(지식, 태도, 기술)이 필요

하다. 사람들은 문화향유 능력을 얻고자 조직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레이

(Gray, 2003)와 린다(Linda, 2005)의 연구에 따르면 문화 활동을 시작한 사람은 몰입

과정을 거쳐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으로 나아간다(윤소영, 2010: 23). 이는 문화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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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활동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문화향유 수준을 높이는 전략으로 문화공동체가 중요해지면서 지역에서 문화공동

체를 개념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김재경(2010)은 “지역의 역사, 지리적 특성, 주

민의 정서 그리고 지역 공간이 형성되어 온 역사적 배경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담는 공동

체”라는 문화창조공동체를 개념화하였다. 이철희(2010)는 “문화예술을 공통의 관심사

로 하여 자발적으로 생긴 소규모의 동아리(소모임)나 아마추어 클럽”으로서 문화예술동

아리와 “동아리들이 네트워크 되어 사회자본화 된 조직”으로서 문화예술공동체를 정의

하였다. 

이러한 연구에서 문화공동체는 문화향유가 공동체의 주목적으로 설명된다. 최근에

는 문화정책이 개인의 문화향유 증진뿐 아니라, 문화를 통한 지역혁신과 도시발전을 강

조하는 흐름에 따라 문화공동체를 문화의 사회적 가치실현의 매개체로 바라보는 관점

이 뚜렷하다. 예술인단체나 아마추어 예술인단체와 문화공동체를 구분하는 한상우

(2014: 4)는 문화공동체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문화예술 활동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

해 나가는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공동체적 연대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로 설명한다. 육수현(2018: 115)은 문화공동체를 문화향유형

과 문화사업형으로 구분하고, 문화사업형을 “문화향유를 통하여 공동체적 활동이 이어

지고, 이러한 활동의 결과물로서 문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활동, 또는 지역

사회의 문제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이같이 문화공동체는 개인의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문화향유 활동의 매개체이자, 문

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구심체로 이해된다. 즉, 

지역문화를 진흥하는 핵심 동력인 문화공동체는 동호회 성격의 문화향유형 문화공동체

와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혁신형 문화공동체로 구분된다. 이 연구에서 말

하는 “사회혁신형 문화공동체는 구성원의 문화적 욕구(취향)를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

라, 문화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을 혁신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

아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화공동체”이다.

Ⅲ.�문화자치역량�격차와�문화공동체

국민문화향수실태조사(2015년, 2017년 2019년 발표기준) 결과에서 전라북도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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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가중치 제거)를1)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 내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간+ 연간 문화예

술행사 직접 관람률2) 격차가 2015년 38.6%에서 2019년 9.6%로 대폭 줄어들었다. 문

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이 문화향유격차의 대표 지표라는 점에서 전라북도 조사 결과만 

보면 전라북도에서는 도농 간 문화향유격차가 크게 줄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 분야

별 직접 관람 횟수도 대중음악과 영화에서 일부 격차가 나타날 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전통예술 분야에서는 오히려 읍면지역의 관람 횟수가 동 지역보다 많았다([그림 2]). 

자료:�문화체육관광부(2015,�2017,�2019),｢국민문화향수실태조사｣재구성.
*�주:�시‧도별�인구비례에�따라�부여한�지역별�가중치를�제외한�전라북도�데이터를�활용.

[그림�2]�국민문화향수실태조사�중�전라북도�문화향수실태조사�결과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을 비롯하여 문화향유의 양적 지표 격차가 개선된 것은 분

명하다. 특히 생활문화 활동 단계에서3) 관람 활동 관련 지표가 개선되었는데, 문화이용

권 사업과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사업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람하는 

문화(콘텐츠,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4) 관람 활동 외 다른 문화 활동, 문화소비의 다양성

(옴니보어),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위한 기반에 있어 도농 간 격차는 여전하다. 문화체육

관광부가 3년마다 조사하는 지역문화 현황 종합지수가 이를 잘 보여준다. 광역자치단

체 내 기초자치단체 종합지수(2017년 기준 2019년 발표) 값의 표준편차를 비교했을 때 

전라북도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다. 표준편차가 크다는 것은 자

1) 가중치 제거한 전라북도 표본 수: 2015년 558개, 2017년 561개, 2019년 475개.
2) 1년 동안 1회 이상 문화예술행사를 직접 관람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국민문화향유 수준과 

지역 간 문화향유격차를 평가하는 대표지표이다. 
3) 생활문화 활동은 관람-교육-참여-공동체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인다.
4) 세계적 수준의 전문예술인 활동과 아마추어 예술동호인 활동은 미학적으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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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 간 격차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 전주시(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위)를 비롯한 도시

(전주를 포함 6개)와 군지역(8개)의 문화 활동기반의 격차가 크다는 것이 주요 이유이다

([그림 3]). 

자료:�문화체육관광부,�2019.

[그림�3]�광역자치단체�내�기초자치단체�종합지수�값의�표준편차�비교

문화정책 방향이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는 것을 넘어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사업을 

제공하면서 주민이 직접 창의적 활동에 참여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지역문화 지원사

업의 최근 경향은 개인보다 집단을 대상으로 삼고, 단순한 예술행사 관람보다 전문적이

고 특성화된 향유사업을 프로젝트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은 대체로 지역 내 문

화단체를 매개로 이뤄지는데, 농어촌지역은 문화단체가 상대적으로 적어 실행사업 수

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에서 수행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019년) 중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지원 사업과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 프로그램은 전

주시를 제외하고 시군에 문화예술교육단체가 없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시군 간 지

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고, 도농(시군) 간 지원 비율을 고려하나, 군은 관련 단체가 

없어 이마저도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표 1>). 

문화예술교육은 관람 활동에서 얻어진 문화향유 욕구가 참여 활동으로 전환되는 분

수령이다. 장세길(2016: 299)은 “문화 분야 간 자유로운 이동, 문화적 폭넓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문화예술교육 경험”이며, “문화예술교육 경험요인은 소극적 문

화향유보다 적극적 문화향유에서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설명한다.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다는 것은 지역주민이 문화향유 활동의 질적 도약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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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계 93 29 10 17 3 4 3 8 4 2 2 2 3 6 0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28 5 3 5 - 2 1 2 2 2 - 1 1 4 -

토요문화학교 31 9 5 5 1 1 1 2 2 - 1 1 1 2 -

문화예술교육�인큐베이팅 6 - - 2 - - - 2 - - 1 - 1 - -

교육콘텐츠�연계지원 18 10 1 3 2 1 1 - - - - - - - -

신규�프로그램�개발지원 4 2 1 1 - - - - - - - - - - -

광역-기초재단�협력사업 3 1 - 1 - - - 1 - - - - - - -

교육콘텐츠�개발�시범사업 3 2 - - - - - 1 - - - - - - -

<표�1>�전라북도�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사업�시군�지원�현황(2019년)�

는 직접 참여 활동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가 거듭되면 관람 활동으로 

대표되는 양적 격차는 줄어들지언정 문화향유의 질적 격차는 커지게 된다. 

자치와 분권 원리에 따른 문화자치에서 지역문화를 진흥하는 생태계는 문화자치 구

성요소별로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하다. 제도와 재정은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

요하지만,5) 최근 강화되는 문화향유 활동이 지역에서 활성화되는 데는 민간역량이 중

요하다. 열악한 문화재정 속에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더욱 그러하다.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전라북도 내 시군별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현황을 보면, 

전주시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열악하며, 시군 간 격차가 크다(전주시 30개, 13개 시군 

18개). 문화단체․법인, 사회적 경제 조직은 주민 대상 문화향유 프로그램 실행과 문화

를 활용하여 지역을 혁신하고 도시를 발전시키는 핵심 동력이자 민관협력체계의 한 축

이다. 농어촌지역에 이들 조직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자체와 함께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할 파트너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이 힘들다는 것을 

뜻한다. 생태계 구축이 어려우니 당연히 도농 간 문화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그림 4]). 

기존 문화향유정책은 지역주민을 복지 대상자로서 서비스를 받는 수동적인 존재(예

술 중심의 문화향유정책에 따라 예술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로 인식하는 경향

이 강하다. 하지만 지역이 기획하고 실행하는 자율적 문화생태계를 의미하는 문화자치

에서는 지역주민이 정책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정책을 기획․실천하는 능동적 실행

5) 전체예산 대비 문화 분야 예술 비율에서 전주시는 2015년 3.21%에서 2019년에 4.99%로 늘었으며, 8개 
군은 2015년 1.52%에서 2019년 1.75%로 늘어나는 것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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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전라북도�시군별�문화�분야�사회적�기업과�협동조합�현황�(2019년�말)�

자가 되어야 한다. 자발적이면서, 지역문화를 활용한 혁신적 문화사업을 구상하고 실행

에 옮기는 기획자로서 역량을 갖추게 하는 정책과 지원사업이 필요한 이유이다. 

개인이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 양에 정책목표가 설정되어 있다면, 이제는 관람 활동

에서 참여 활동으로 전환하는 질적 성과를 목표로 설정하고, 또 개인의 취향 욕구를 충족

하는 것뿐 아니라, 문화향유를 통하여 지역이 발전(혁신)하는 성과에 정책목표가 설정되

고 있다. 포용(모두가 누리는 문화)뿐 아니라, 혁신(사회를 혁신하는 문화)을 핵심 가치와 

목표로 설정한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이 이를 뒷받침한다. 

문화 활동이 창출하는 가치에는 개인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문화적 가치) 

외에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거나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사회적 가치가 있다. 문화는 공동

체와 사회적 차원에서 시민성을 매개함으로써 참여적 시민(engaged citizen)을 형성

하며, 사회적 접착제로서 공동체를 응집시키며, 장소성을 형성하는 한편, 복잡한 사회

문제의 대안적 해결 기제로 작용한다(양혜원․김면․차민경․김현경․노수경, 2019). 

이와 더불어 문화를 자원화하는 경제적 가치, 문화집단의 정체성 정립과 연대(정치적 가

치) 등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문화격차 해소정책은 개인의 문화향유기회의 격차 해소

와 더불어 문화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는 기반과 관련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단발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문화향유 서비스는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재정 

여건에서 이어지기 어렵다. 게다가 지방재정이 포괄 보조로 지방으로 이양되면 문화사

업은 재정확보에서 다른 정책 분야에 밀릴 수밖에 없다. 개인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서

라도 단발성 서비스 제공보다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

주민에게 문화향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를 문화적으로 혁신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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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치 추진체계의 한 축을 담당할 문화공동체가 중요한 이유이다. 

이처럼 문화공동체는 문화자치 구성요소인 추진체계와 자치역량의 핵심 주체이다. 

지역문화진흥 기반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서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역문화 생

태계를 구축하려는 정부와 지자체는 능동적인 문화 활동을 목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

고, 정부‧지자체와 주민을 매개하면서 주민에게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문

화 활동으로 지역사회를 혁신하고 도시를 발전시키는 이른바 사회혁신형 문화공동체에 

주목해야 한다. 

Ⅳ.�사회혁신형�문화공동체의�활동�사례

1.�완주군�문화공동체�지원사업과�‘아리아리’

전라북도 완주군은 ‘공동체문화도시’를 목표로 하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2019

∼2023)을 추진하였다.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는 문화공동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컬처메이커즈 스쿨>과 <메이드 인 00> 사업을 공모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컬처메이

커즈 스쿨>은 문화공동체를 이끌 혁신 주체를 양성하는 사업이고, <메이드 인 00>은 지

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문화 활동으로 해결하려는 공동체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에 <메이드 인 00> 공모사업으로 10개 단체가 선정되었고, 평균 4백

만 원 내외가 지원되었다(<표 2>). 

완주군 문화공동체 지원사업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공동체(또는 문화예술인․기획

자)가 속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젊은 귀촌인이 많은 농어촌에서 나타

나는 육아 문제, 사회 활동을 원하는 다문화가족,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 귀농 청년예

술인의 생계, 로컬푸드의 브랜드 제고, 정신장애인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시

선, 마을특화사업의 장기 적자, 산간벽지 노인의 부족한 문화향유기회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으로 인형극 아카데미, 아이들을 위한 핼러윈 파티와 생활

문화 수다방, 로컬푸드 문화화(化), 정신장애인 사진교육과 전시, 작은마을축제와 문화

발표회 등을 추진하였다. 이같이 완주군의 문화공동체 지원사업은 주민의 부족한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여 문화향유율을 높이는 것보다 문화를 매개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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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공동체 공동체�발견�지역�문제 문제해결�제안�문화사업

깔깔깔

인형극단
-공동체�확장을�위해�인재�발굴�및�육성이�필요. -인재육성과�공동체�활성화�위한�인형극�아카데미�

완주드림

컬처랜드

-생활권�내�문화�활동�공간의�부재

-귀촌인과�원주민의�문화차이�갈등�해소�필요.

-사유지를�문화공간으로�활용하기�위한�문화프로그

램의�시범�운영

-핼러윈�파티�및�과학�교실

-생활문화�수다방

다문화공동체�

보물섬

-인식�개선�위한�다문화프로그램�발굴

-다문화�음식자원�활용하여�다문화�이해�공감�프로그

램�발굴�필요.

-세계음식�한마당�잔치

-다문화�음식문화자원을�활용한�문화공감�클래스

We’C

-전업예술인으로�살려는�청년이�중심인�공동체�부재

-문화예술�전문지식을�갖춘�인재로�구성된�청년�문화

공동체의�활동이�필요.

-주민들의�바람을�들어주는�청년�예술�단체�성

장�프로그램

책이음
-엄마로,�아내로,�며느리로�살아가면서�잃어버린�자

신의�정체성을�찾기�위한�프로그램이�필요.

-멘토(작가)�만남을�통해�엄마들의�자아찾기�프

로그램

작은곰자리

-로컬푸드를�이용한�디저트�상품이�없어�지역과�상생

하고�있지�못함.�로컬푸드를�활용한�디저트의�예술

적�가치를�높이기�위한�아이템이�필요.

-로컬푸드를�활용,�디저트�개발�및�지역�청년작

가들과�협업을�통한�문화예술작품�제작

만마관주민

자치공동체

-만마관은�호남제1관으로�역사적�가치가�있으나,�많

은�주민이�알지�못함.
-만마관�토크콘서트�및�역사문화�탐방

아리아리
-정신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필요함.

-사회적�편견�개선�위한�주민소통�프로그램�필요.
-정신장애인�사진교육과�전시

귀동골

지키미

-구이면�마을특화사업(떡공장)이�기대하는�바에�미

치지�못하고,�적자�장기화하면서�주민갈등이�심화.

-주민�갈등�해소를�위한�문화프로그램으로,�떡�

프로그램�및�작은�마을축제

맹그러브

-지리적�한계,�고령화로�인한�공연감상�기회�적음.

-젊은�귀농,�귀촌인�유입이�늘어남에�따라�문화�향유�프

로그램이�필요.

-문화예술교육�및�지역�유휴공간을�활용한�결과

발표회.

<표�2>�완주군�문화공동체�지원�사업(공모,�메이드�인�공공)�선정�현황(2019년)

이 사업을 통해 정신장애인 공동체로 발전한 ‘아리아리’ 역시 처음에는 정신장애인

에게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으나, 이 사업에 선정된 후 집

단토론과 컨설팅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

로 사업목적이 바뀌었다.6) 아리아리가 겪는 사회문제는 정신장애인 지원시설과 정신장

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는 방안으로 아리아리가 선택한 활동은 사진교육과 전시이었다. 즉, 아리아리는 찍

는 주체와 찍히는 대상이 있는 사진예술을 활용하여 정신장애인에게 사진예술을 체험

6) 완주군 지원을 받은 공동체 중에서 아리아리 사례를 선정한 이유는 이 공동체가 사회혁신형 문화공동체 
특성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었다. 1개 공동체 사례가 모든 문화공동체를 대변하지는 못하지만, 아리아리 
사례는 사회혁신형 문화공동체의 특성과 활동 성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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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바꾸고

자 시도하였다(<표 3>). 

날짜 내용

2018.12.01. -�2018년�자기주도�문화사업�(메이드�인�00)�사업�선정

2019.01.02. -�지역사회공동체�‘아리아리’�결성�

2019.02.01. -�아리아리�사진동아리�활동�및�교육�시작

2019.04.16~17 -�아리아리�사진동아리�전시회�개최�(상관면�주민자치센터�대회의실)

2019.04.23. -�아리아리�공동체�비영리단체�등록

2019.�05 -�2019년�드림위드�우리마을�LEVEL�UP�프로젝트�선정

2019.�07 -�완주문화도시추진단�지원사업�선정�“정신장애인�일상을�살다”

2019.11.27~29 -�<장신장애인�일상을�살다>�전시회�개최�(완주복합문화공간�누에)

2020.02 -�2019년�드림위드�우리마을�LEVEL�UP�프로젝트�선정:�사진집�발간�

<표�3>�문화공동체�아리아리의�문화�활동�사업�추진과정�

2.�아리아리의�사회혁신형�활동�

아리아리가 진행한 사업은 정신장애인들이 사진예술을 접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자기 얼굴을 찍

고, 옆에 친구와 공동체 동료를 찍는 시간을 가졌다. 일반적인 사진교육과 다른 점은 자

신이 찍은 사진을 다시 그림을 그리고, 사진에서 느끼는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었

다. 여기까지만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사진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교육이 진

행되고 사진을 찍는 활동이 이어지면서 일반적인 교육에서 보기 어려운 치유 효과가 보

였다([그림 5]). 

“사진이 찍힌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진을 찍었던 그 과정이 이분(정신질환자)들에게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누군가가 나를 소외시키는 것과 상관없이 평소에는 이 안(시설)에서만, 아니면 집에서만 

있었는데, 밖에 나가서 말 몇 마디 붙여보니까 더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한 번 

더 붙여보게 되고. 요즘에는 아무 데나 사진을 찍어서 조금 걱정이지만.”7)

7) 이 글에서 인용된 인터뷰 대상자는 아리아리 공동체 대표이면서 이 사업을 기획한 간호사(정신장애인시
설 근무, 컬처메이커즈 스쿨 이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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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편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기 낙인’이다. 자기를 편견 

속에 쌓아서 헤어나올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나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못 해’라

면서 자기 스스로 낙인을 가지고 자기를 찍어누른다. 거기서 벗어나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데, 못 

벗어나고 ‘나는 못 해’라는 말을 반복하니까 문제가 많다. 그런데 이런 간단한 활동만 하더라도 ‘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네’, ‘어 내 작품이 전시회에 걸렸네’, ‘어 사람들이 내 것을 보네’라는 생각과 

함께 ‘자기 낙인’에서 한번 나오고 두 번 나오게 된다. 그러다가 본인이 먼저 다가오게 된 것이다. 문화

가 이러한 자기 낙인에서 벗어나도록 크게 도와준 것 같다.

[그림�5]�문화공동체�아리아리의�사진�교육�및�활동�과정�

정신장애인은 스스로 낙인화하며, 스스로 타인으로부터 고립되어 위축된 삶을 살기

도 한다(현명선․김영희․강희선․남경아, 2012: 227). 아리아리 구성원들이 이 사업 

한 번으로 자기 낙인(stigma)을 벗고 사회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진을 통해 주변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림과 글을 더해 자신이 찍은 사진이 전시되는 

일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들이 생긴 것만으로도 이 사업이 주는 시사점이 크다. 스스로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한 번 더 붙여보는”,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던 사회적 관계 개선 행동으

로 나아가고, 사회 활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 활동은 결과보다 과정에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된다. 사진을 찍으면서 붙은 정

신장애인들의 자신감은 사진교육과 전시회를 거치면서 더 커졌다. 교육과정에서 강사

(사진작가)에게 “이 작가, 김 작가”로 불리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작가라고 호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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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이며, 부르는 과정은 “정신장애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어떤 참여자는 자신이 찍은 사진과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

을 하게 되었고, 전시작품을 판매하여 난생처음으로 저작권료를 받고 나서는 “나도 일

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시작한 사

진찍기 활동이 정신장애인에게 자기 낙인을 잠시나마 벗어나게 해주는 문화적 치유 효

과, 즉 문화 활동의 문화적 가치가 실현되는 효과가 엿보인 것이다. 

아리아리를 사회혁신형 문화공동체로 보는 이유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활동이 궁극

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소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점에 있다. 아리아리가 속해 있는 

시설은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에 있다. 이곳에서 활동한 지 오래되었지만, 정신장애인

과 이 법인(시설)을 바라보는 주민의 부정적 시선이 없지 않았다. 아리아리는 정신장애

인이 사진을 찍으면서 지역주민과 접촉을 늘리고, 이 계기로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주

민의 시선이 개선되기를 바랐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사진) 찍으러 다닌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항상 자기 얼굴이나 

옆에 있는 다른 정신질환자를 찍는 것만을 생각했다. … 사진을 찍으려면 처음에는 찍히는 사람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 이것을 교육했다. 동의를 얻으려면 상대방에게 말을 걸어야 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 사진을 찍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말을 걸기 시작했고, 그렇게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사진

을 찍을 때 어색하니까 찍는 사람이나 찍히는 사람이나 서로 웃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어색하면서도 

재미있는 감정이 생겼던 것 같다.”

“많은 사람이 정신질환자가 생각하는 것이 괴이하다고 추측한다. 하지만 (이들이) 

찍은 사진만 봐도 꽃 좋아하고 들판 좋아하고 산 좋아하고, 생각하는 게 똑같다. 이 사람

들이 생각하는 게 무슨 괴물이나 공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던” 공동체 대표(간호사)의 생각은 적중했다. 사진을 매개로 주민과 만남이 늘

어나면서 시설을 바라보는 주민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단다. 사진을 찍고 찍히는 과정

에서 정신장애인과 대화를 나누고, 전시회에 걸린 사진과 그림과 글을 보면서, ‘나는 악

이 없습니다’라는 사진 옆에 붙어 있는 글을 보면서 이 사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주민

들은 생각을 달리 했다는 게 단체 기획자의 설명이다. 전시회 기간에 조현병 환자가 방

화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8) 뉴스를 장식했음에도, 이 사업을 지켜본 주민들이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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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계자와 정신장애인을 안심시키는 태도가 이를 뒷받침해줬다. 

아리아리 활동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와 더불어 

경제적 가치와 정치적 가치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장애인 취

업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정신장애인은 여전히 취업에 어려움이 많다. 이른바 손

발이 멀쩡함에도 정신장애인은 갑자기 어떤 이상행동을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

고 있어 취업의 문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어쩌면 정신장애인이 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장애인 스스로 경제적 활동을 하도록 자립기반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

할 수 있다. 

아리아리는 사진 촬영이라는 문화 활동을 계기로 이러한 가능성을 스스로 찾아가고 

있다. 정신장애인이 찍은 사진으로 작품집을 만들고, 사진과 글을 활용하여 머그잔을 제

작․판매하면서 수익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정신장애인 스스로 문화 활동을 통해 얻은 

경제적 가치의 실현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적은 금액이며, 이 사업으로 경제적 자립이 실

현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화 활동에서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다는 것을 경험한 아리아

리는 경제적으로 자립하려는 구상을 시작하였다. 2019년 사진 활동에 이어, 2020년에

는 천연염색을 배워 보조강사로 참여하고, 문화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

였다. 재미있는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구상하면서 시작한 문화 활동이 공동체 스스로 경

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끌어낸 것이다.

“이 사업처럼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기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다. 이런 생각이 올해 사업계획에 담겼다. … 구체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배워서 습득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천연염색을 선택했다. 천연염색을 배워서 자격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조강사라도 참여할 수 있고, 천연염색을 만들어서 판매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즉 문화를 

통해서 문화를 향유하고 즐겁게 일을 하면서 경제적 활동으로 이어지는 어쩌면 새로운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발판을 만들어 보는 사업이다.”

지역 내 정신장애인이 연대하여 정치적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리아리가 중장기

적으로 구상하는 계획 중의 하나이다. 아리아리는 전라북도에서 정신장애인 공동체가 

많이 만들어지길 희망하며, 이를 위한 기반이 되고자 한다. 정신장애인과 정신과 의사가 

8)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에서 조현병 환자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
에게 흉기로 5명을 죽이고 17명에게 상처를 입힌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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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축이 되어 진행하는 매드프라이드(Mad Pride) 축제(서울)처럼, 지역 내 정신장애인 

공동체가 연대하여 축제를 개최하는 게 아리아리의 희망 사항이다. 지역에서 정신장애

인의 목소리, 즉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다양성을 표현하려는 정치적 활동

을 꿈꾸는 것이다. 

아리아리 활동을 통해 어떤 참여자는 사진을 찍고 전시하는 과정에서 낙인을 조금이

나마 해소하는 효과를 보았고, 어떤 참여자는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회적 관계에서

의 자신감을 얻었다. 전시회 기간에 발생한 방화 살인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이 

아리아리 공동체를 믿고 걱정해준 것에서 알 수 있듯, 주민과 정신장애인의 거리가 좁혀

지는 사회적 가치도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자립하려는 활동을 구상하고, 공동체적 활동

에서 얻어진 경험을 토대로 정신장애인 축제(매드프라이드)를 지역에서 개최해 정신장

애인의 정치적 활동을 희망하는 꿈도 꾸게 되었다. 이처럼 아리아리 사례는 즐거움을 주

려던 문화 활동이 공동체적 활동을 통해 문화향유뿐 아니라, 사회적 배제 극복과 문화다

양성 실현이라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그림 6]). 

[그림�6]�문화공동체�아리아리의�문화�활동에�대한�단계별�가치실현�체계도

아리아리 활동이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경제적, 정치적 가치를 구상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다. 완주군 사업이 문화향유형보다 사회혁신형 문화공동체

에 집중했다는 것이 첫 번째 배경이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문화적 사업을 함께 구상했던 것이 주효하였다. 또 창업과 협동조합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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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등 공동체가 지역 내에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업역량을 강조한 것도 영향이 

컸다. 활동 성과를 문화상품으로 개발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후속 사업을 지원

한 것이 대표적이었다. 셋째, 교육을 맡은 예술가와 사회혁신형 공동체를 구상한 기획자

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넷째, 기존 문화향유형 공동체(동호회)와 관련된 사업지원에서 

보기 힘든 컬처메이커즈 스쿨,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교육과 창업 관련 지원체

계(인큐베이팅-네트워킹-엑설러레이팅)가 적용되었다. 이는 사회혁신형 문화공동체

를 육성하는 방법이자, 사회혁신형 문화공동체가 개인의 예술적 취향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인 기존 문화향유형 문화공동체와 차별화되는 점이었다. 

Ⅴ.�사회혁신형�문화공동체의�육성�방향

이 연구에서 살펴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 활동을 매개로 지역주민이 공유하

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거나 자신의 삶에서 겪는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공동

체, 이른바 사회혁신형 문화공동체가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정책(정부와 지자체)

에서는 문화공동체를 여전히 문화향유를 위한 공동체로 바라보는 게 일반적이다. 문화

향유형 문화공동체와 사회혁신형 문화공동체는 공동체가 가지는 가치와 목적, 공동체

를 운영하는 기획인력(리더와 기획자, 매개자), 특화 콘텐츠(활동)가 다를 수밖에 없음

에도, 지원은 문화향유형 문화공동체에 맞춰져 있다. 즉, 문화공동체가 사회혁신형 목

적을 갖고 활동하는데도 공적 지원이 문화향유형 활동에 한정되어 자칫 정책적 지원이 

사회혁신형 문화공동체 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문화공동체를 육성하는 정책에서 공동체 목적에 따라 문화향유형

과 사회혁신형으로 문화공동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그림 7]). 사회혁신형 문화공동

체는 처음부터 사회혁신(지역사회 문제해결과 도시의 문화적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될 

수 있으며, 또는 문화향유형 문화공동체가 활동하면서 사회혁신형으로 전환하거나, 두 

유형이 동시에 나타나는 특성을 보일 수 있다. 아리아리 사례는 문화향유형에서 출발하

여 사회혁신형으로 발전한 유형이다. 공동체 유형에 따라 지원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사회혁신형 문화공동체로 육성하는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제

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주요 과제에 포함된 ‘문화예술 리빙랩’과 관련하여 사회

혁신형 문화공동체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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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문화공동체의�유형과�단계�

사회혁신형 문화공동체는 처음부터 개념이 정립되어 관련 기관에서 사회혁신을 위

한 목적 지향적으로 육성된 것은 아니다. 문화공동체를 결성하고 운영하면서 자연스럽

게 사회혁신형 공동체로 발전하거나, 지역사회 문제를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공동체를 

육성하였는데, 그 활동이 사회혁신형 문화공동체의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문화 활

동의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혁신형 문화공동체가 이제 지역사회에서 뿌리를 내

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재 사회혁신형 문화공동체가 형성되는 초기라는 점은 사회혁신형 문화공동체의 

개념화와 더불어 목적 의식적으로 사회혁신형 문화공동체를 육성하는 사업이 체계적으

로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많은 문화공동체가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여전히 공적 지

원을 받지 않고서는 활동을 이어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공적 지원을 받아 활동

이 유지되는 기존 문화공동체와 달리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

면서 공동체 스스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책적 관심이 쏠려야 

한다. 

사회혁신형이라는 의미는 직접적인 콘텐츠 개발이나 부가가치 생산 등으로 이어지

지 않더라도 구성원 스스로 삶의 질을 개선하거나, 생태문제와 같은 지역사회문제를 해

결하려고 행동하는 자체가 삶과 사회를 혁신하는 활동임을 말한다. 다만 공동체가 스스

로 사회혁신형 역량을 갖추고 활동을 지속하려면 가시적 목표를 염두에 두는 게 효과적

이라는 점에서 사업화 지원과 같은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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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사회혁신형 문화공동체의 핵심 인력으로서 촉진 인력(혁신인력, 리더, 매개자, 기

획자 등)의 양성부터 사회혁신형 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 활동을 위한 사업화, 다른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문화적 가치실현과 관련된 사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혁신형 문화공동체의 촉진 인력으로 컬처메이커를 양성해야 한다. 사회

혁신형 문화공동체의 촉진 인력으로서 컬처메이커는 아리아리의 대표이자 프로그램을 

기획한 간호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컬처메이커가 기존 문화인력과 다른 점은 교육을 

통해 기본역량을 습득한 후에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문화적 사업화로 발전할 수 

있는 문화 주체로 나선다는 점이다. 기존에 문화프로그램을 매개하는 수준을 넘어 특화

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즉 기존 문화인력과 산업 분야의 메이커가 결

합한 것이 컬처메이커다. 컬처메이커가 주축이 된 공동체가 컬쳐메이커즈이다.

아리아리 공동체의 기획자인 간호사는 정신장애인에게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 스스로 지속 가능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공

동체만의 경제적 문화 활동을 구상하고 있다. 다만 이 공동체 기획자가 메이커가 되어 

공동체만의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려면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사회혁신형 문화공

동체의 촉진 인력인 컬처메이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종합적인 양성․교육

계획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컬처메이커의 문화적 혁신 활동에 필요한 교육 방법으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디

자인 씽킹(design thinking)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지역사회 문제

를 발견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도출할 뿐 아니라, 사업화를 추진할 콘텐츠를 생산

하려면 창의적인 디자인을 구상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디자인 씽킹 교육

은 공감 능력 향상, 문제정의, 문제해결 방안 도출, 실현 방법 제안 등의 과정으로 진행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문화적 리빙랩(Living Lab)이 활용되도록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이른바 컬처메이커 소셜 디자인 프로젝트로, 아리아리 공동체의 간호사(촉진 인

력)가 정신장애인의 낙인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려고 사진예술을 매개

로 사회적 디자인을 도출한 것처럼, 문화공동체 촉진 인력이 혁신형 사업을 디자인하도

록 관련 지원사업이 정책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업지원 방식은 문화향유형 중심의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다. 리빙랩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소하는 사회혁신형 문화공동체

의 콘텐츠 생산에 중요한 과정이고, 특히 혁신적 비즈니스모델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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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메이커가 주축이 된 리빙랩을 통하여 문화자치의 핵심 동력이 되는 문화공동체가 양

성되고 활성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화공동체를 대상으로 문화적 리빙랩을 홍보하고, 리빙랩을 위한 입문 

과정을 교육하며, 신청을 받아 문화공동체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 해소와 문화를 통한 지

역발전을 이끄는 리빙랩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리빙랩 과정에서 문화적 혁신을 

끌어내려면 전문가의 컨설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아리아리 공동체가 처음에는 정

신장애인의 문화향유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사업에 참여했다가 전문가의 

컨설팅과 집단토론을 거치면서 사회혁신형 문화프로그램으로 질적 발전을 이룬 것이 

하나의 사례이다.

문화적 리빙랩 사업은 구체적인 활동이 아니더라도 지역사회 문제를 해소하는 소셜 

디자인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행

위 자체가 문화적 혁신의 과정이다. 

셋째, 문화공동체가 사회적 기업 또는 영리적 법인으로 발전하도록 사업화를 지원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화공동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비영리 활동만을 전제하는데, 이

러한 인식 때문에 늘 문화공동체 관계자들은 자원봉사자로 이해되거나 최소 활동비용

조차 지원받지 못해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 아리아리 공동체가 천연염색을 

새로운 공동체 콘텐츠로 기획하고, 또 다른 사례인 씨앗협동조합이9) 다양한 정부와 지

자체 사업을 위탁받고 공동체 부엌 사업 등 자체 사업을 발굴하여 영리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공동체가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즈니스모델이 만들어

지지 않으면 문화재정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서 공적 지원만으로 운영되는 문화공동체

는 활성화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산업 분야의 창업 지원체계를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화콘텐츠산업 영역에서는 스타트업(start-up)을 위한 인큐베이팅(incu-

bating) 지원사업에서 기업협업 네트워킹(networking) 지원사업을 거쳐, 창업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엑설러레이팅(accelerating)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이러한 지원체계를 

문화공동체 육성에 적용하여 문화공동체의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도록 도와주어야 한

다. 기존 사업은 인력양성, 또는 인큐베이팅 사업에 머물러 있다. 사회혁신형 문화공동

체와 관련해서는 문화적 엑설러레이팅 사업이 필요하다. 

9) 완주지역에서 활동하는 귀촌 청년이 주도하여 설립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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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문제를 도출하여 문화적 해결방안을 발견하고,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였

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운영 실무를 모르면 지속가능성을 지니기 어렵

다.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힘들어하는 리더와 운영진 간 역할 분담과 재무․회계․경영 

등 실질적 조직 운영 비결을 배우는 구체적인 컨설팅 지원도 요구된다. 즉, 조직 운영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등 비즈니스모델 도출 외에 조직을 운영하는 역량

을 강화하는 데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넷째, 문화공동체 간 협력사업, 이른바 협업(co-working) 프로젝트가 중요하다. 

문화공동체가 독자적인 활동으로 지역에서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는 어렵다. 아리아

리는 완주문화재단 문화특화지역사업단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지만, 활동 지역

에 있는 관공서, 사회단체와 협력이 없었다면 전시회 등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웠다. 문

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 대부분은 개별 단체가 사업을 신청한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단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일부 지역에만 사업이 적용되는 일이 많다. 

생활거주지가 넓은 지역으로 분산된 농어촌지역에 고른 사업효과를 확대하려면 여러 

공동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하여 공동체 간 협업 사

업이 가능한 공모방식을 개발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야 한다. 

Ⅵ.�결론

이 연구는 문화자치 시대에 문화격차 해소정책 방향이 개인에서 사회로, 기회의 격

차에서 기반의 격차로 확장되어야 하고, 민간 중심의 문화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문화생

태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문화공동체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공

동체를 문화향유형 문화공동체와 사회혁신형 문화공동체로 구분하고, 문화향유형과 

사회혁신형이 중첩되는 문화공동체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사회혁

신형 문화공동체는 구성원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을 혁신(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문화 활동의 문화적, 사

회적, 경제적,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화공동체를 말한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전라북도 사례는 문화격차 해소정책의 대상이 문화향유기회의 

격차와 더불어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자치역량의 격차를 해소하는 게 중요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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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었다. 전라북도 시군 중에서 문화단체를 비롯한 문화공동체 수와 활동이 적은 지

역일수록 문화 활동의 질적 제고와 관련한 사업이 적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였다. 

완주군 문화공동체 사례는 문화자치역량의 격차를 해소하는 핵심 동력으로 문화공동체

가 중요하고, 사회혁신형 문화공동체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문화공동체를 활성화하려면 공통의 가치와 목적, 촉진 인력(리더, 기획자), 공동의 

가치를 표현하는 콘텐츠, 구성원의 상호작용과 활동 공간이 필요하다(윤소영, 2009), 

외부 지원은 공동체 활동의 마중물로서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아리아리 사례는 

사회혁신형 문화공동체도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충족될 때 활성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

다. 정신장애인의 문화적 치유와 사회 인식의 개선이라는 공통의 목적, 리더이자 혁신가

로서 기획자(간호사), 사진 촬영과 전시 콘텐츠, 교육을 맡은 예술가와 기획자와 구성원

과 주민 간 상호작용,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지원이 아리아리의 활동을 문화적 가치를 넘

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가치로 이어지도록 만들었다. 

완주군 사업에서는 문화공동체를 지원하던 기존 사업과 다른 과정이 있었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문화적 혁신사업에 집중하였

다. 또, 공동체가 지역에서 활동을 이어가도록 사업적 역량을 강조하였고, 창업과 협동

조합 설립을 지원하였다. 활동 성과를 문화상품으로 개발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려

는 후속 사업에 집중한 것도 주효하였다. 문화공동체가 출발하는 시점부터 자생적으로 

지역에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공동체를 지향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사회혁신형 문화공동체는 기존 ‘문화의 공동체’인 

문화향유형 문화공동체와 달리, ‘문화적 공동체’로서 공동체를 지속하고 활성화하는 비

즈니스모델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 사례를 참조하여 사회혁신형 문화공동체를 

육성하는 과정으로 디자인 씽킹 교육을 통한 컬처메이커 양성, 문화적 리빙랩 사업, 인큐

베이팅에서 네트워킹과 엑설러레이팅으로 이어지는 종합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문화향유형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비즈니스모델의 창출과 활성화 사업화

에 관한 문화정책 부서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사회복지 영역인 아리

아리 공동체가 문화사업을 만나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것처럼, 문화정책과 다른 

정책 분야 간 사회혁신형 공동사업을 개발하여 확산하는 노력도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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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hifting� from� Cultural� Enjoyment-Type� to� Social�

Innovation-Type:� A� Gap� between� the� Required�

Capabilities� of� Cultural� Autonomy� and� a� Policy�

Direction�of�Promoting�Cultural�Community
 

Jang,�Segil�․�Youk,�Suhyun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to adopt an autonomous cultural ecosystem to 

reduce cultural disparities in the context of cultural autonomy, and that cultural 

community should be a key driver of sustainable cultural ecosystems in un-

developed regions. Specifically, this study argues that the direction of encourag-

ing cultural community should be shifted from the Cultural enjoyment-type to 

the Social innovation-type. The Social innovation-type refers to a cultural com-

munity that might reach the cultural,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values of local 

culture to solve local community issues or to develop the region through cultural 

activities. Based on a case study of Wanjoo-gun in Jeonlabuk-do,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cultural communities belonging to the social innovation-type 

should possess a critical capability of cultural autonomy. This capability would al-

low them to improve some community- related issues and to encourage local in-

novation through cultural activities, while offering opportunities to enjoy cultural 

activities to community members. Besides the current “cultural commun-

ity”-Cultural enjoyment-type, regarding the cultural community of the social in-

novation-type, it is important to attain a certain business model to sustain or pro-

mote the community. 

 
[Keywords] social innovation-type, cultural community, cultural autonomy, cultural 

disparity, cultural ecosystem, cultural busin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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